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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개인이 자신의 기존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경향을 칭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

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을 

검증하였다. 온라인 실험 결과, 참여자들(N ＝ 180)은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기존 태도(지지 혹

은 반대)에 일치하는 기사들을 선호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은,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선택적 노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두 가지 관점(인지 부조화 해소, 메시지 신뢰성 인식 차이)에서 참여자의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했다. 실험 결

과,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

가 낮을수록,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주류적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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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

들을 선호하는 경향이다(Stroud, 2007, 2010). 

자신의 의견이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

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Festinger, 

1957)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연구했다. 라자스

펠드와 동료들이 수행한 선거 연구에서 최초로 등

장한 선택적 노출 개념은(양승목, 1993), 1960년

대까지 정치와 선거 메시지에 대한 유권자의 메시

지 선택에 관련해서 활발하게 이뤄졌다(Berelson & 

Steiner, 1964; Freedman & Sears; 1963; Sears & 

Freedman, 1967). 이후 선택적 노출 현상과 상반

되는 검증 결과들이 나오면서 관련 연구들이 침체

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뉴미디어 발전으로 수

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매체와 채널, 메시지가 다양

해지면서, 다양한 컨텍스트에서의 선택적 노출 연구

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troud, 2008).

앞서 언급되었듯이, 선택적 노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일련의 연구들이, 수용자의 기존 

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 

현상을 발견한 반면(e.g., Arceneaux, Johnson, 

& Murphy, 2013; Garrett, 2009; Kim, 2015; 

Knoblock-Westerwick & Meng, 2011; Stroud, 

2007), 또 다른 연구들은 기존 의견과 다른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교차 노출(cross exposure)” 

(Mutz, 2006) 현상을 발견하기도 하 다(e.g., 

Horrigan, Garrett, & Resnick, 2004; Iyengar, 

Hahn, Krosnick, & Walker, 2008; Redlawsk, 

2002; Taber & Lodge, 2006). 이러한 상반된 결

과는, 수용자의 정보 추구 동기에 향을 미치는 다

양한 조절 변인들(moderating factors)에 기인했

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련의 선행 연구(e.g., 

Brannon, 2007; Hart et al., 2009; Messing & 

Westwood, 2012; Taber & Lodge, 2006; Vraga, 

2015)들은 다양한 조절 변인들이 개인의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기

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이 과학 정책 관련 기사 선택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정치화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원자력 에

너지 관련 기사들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

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원자력 에너지

는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과 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후쿠

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일

으켰고, 특히 이후 관련 기관 내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깊어진 공중의 불신은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이형민, 

박진우, 그리고 한동섭(2015)은 원자력 발전을 둘

러싼 갈등과 정치적 담론은 “정부 주도의 원자력 정

책 추진, 시민 단체들의 반발, 지역 주민과 정부 간 

대립,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점철된 역사”의 결

과물이라고 주장한다(237쪽).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 조정과 수렴을 통한 사회

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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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정치적 갈등 문제로 고착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은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

를 보도할 때 효용 또는 위험 중 어느 한쪽으로 프

레이밍된 뉴스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신해

정·금희조·정성은, 2012), 특히 언론 매체가 표

방하는 정파성에 따라 그러한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김원용·이동훈, 2005; 박진우·이형민·한

동섭, 2014). 즉, 보수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

는 원자력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는 반면, 진보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

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

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긍정적/부

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

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행위

를 검증하 다. 또한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보수 

혹은 진보)이 개인의 원자력 기사 선택 과정에 미치

는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 연구는 선택적 노출 이론을 과학 정책 이슈

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문헌을 확장하고, 특히 개

인의 정치 성향이라는 조절 변인의 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선택적 노출 이론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적 노출 경

향이 가져올 수 있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지양하고,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의견 교환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선택적 노출

특정 이슈에 대해 양분된 의견이 형성된 경우, 자신

의 의견에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를 선호하여 

선택하는 경향을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Stroud, 

2007, 2010). 노블락ᐨ웨스터위크와 멩(Knoblockᐨ 
Westerwick & Meng, 2011)은 이를 “자신의 태

도에 일치하는 메시지에 대한 선호도”라고 정의했

고, 아이엥거와 한(Iyengar & Hahn, 2009)은 “정

보에 대한 접근과 회피의 경향”이라고 정의하 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나 의

견, 신념을 지키고자 하며, 그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Hart et al., 2009). 뉴미디어 환경에

서 다양한 매체와 채널, 메시지를 선택해 볼 수 있

는 수용자의 능력이 커지면서, 선택적 노출 관련 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스트라우드(Stroud, 2007)는 선거 기간 동안 사

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언론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향을 있음을 발견했다. 가렛

(Garrett, 2009)은 온라인 행동 추적(web-behavior 

tracking)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의견에 상반되는 다른 정보보다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알센녹

스와 동료들(Arceneaux et al., 2013)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며,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은 기존의 태도를 더욱 확

고하게 함으로써 양극화(polarization)를 촉진한

다고 주장했다. 킴(Kim, 2015)의 연구 역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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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선택적 노출이 양극화된 

정치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노블락ᐨ웨스터위크와 멩(Knoblock-Westerwick 

& Meng, 2011)은 보수 대 진보의 정치적 구도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선택적 

노출 경향을 연구하 다. 구체적으로 총기 소유, 낙

태, 건강보험 규제, 최저임금 등의 정책 이슈에 대

해 긍정적/부정적 뉴스를 선택해서 읽게 하 으며, 

그 결과 모든 이슈에 대해 개인의 기존 태도에 부합

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나타남

을 검증하 다. 원자력 에너지 관련 이슈에서의 선

택적 노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형민 외(2015)의 

연구는 언론의 정파성에 따로 편향적으로 보도되

어 온 원자력 정책 분야에서 수용자의 선택적 뉴스 

노출 현상을 살펴본 초기 서베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형민 

외(2015)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참

여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직접 부정적 혹은 긍정적 

원자력 에너지 관련 뉴스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용자들의 원자력 기사 선택 경향을 검증하

고 더 나아가 조절 변인의 효과도 탐색할 것이다. 

한편, 일련의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의견과 상반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교

차 노출”(Mutz, 2006; Wojcieszak & Mutz, 2009)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다(최윤정·이종혁, 2011; 

Iyengar et al., 2008; Horrigan et al., 2004; 

Redlawsk, 2002; Taber & Lodge, 2006). 김미

라와 민 (2014)은 교차 노출을 “선택적 노출과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수용자

가가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예: 지지하는 정

치인이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 유력할 경우)에서 일

어나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

고 주장하 다. 최윤정과 이종혁(2011)은 한미 

FTA에 대한 기사 선택 실험을 통해서, 선택적 노출 

그룹과 교차 노출 그룹이 모두 존재함을 발견하

다. 최연태(2012) 역시 중앙 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개인

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정보에 더 

접촉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으며, 이를 정보

의 효용성(utility)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는 온라인 뉴스 제목에서 발생한 인지 부조화가 

뉴스의 효용성 인식과 기사 선택에 향을 미친다

는 이종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분화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온라

인 정보를 선택하는 개인의 경향에 대해서, 기존 문

헌은 선택 노출과 교차 노출 두 현상을 모두 발견했

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

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긍정적/부

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

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행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할 때,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인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많은 학자들이 선택적 노출 현상의 원인들을 다양

하게 설명해 왔다. 첫째, 클래퍼(Klapp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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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긴장 상태, 즉 인지 부조화(Festinger, 1957)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 선택적

으로 접촉한다고 주장했다.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선택적 노출 경향은 많은 연구

자들이 인용해 왔다(김미라·민 , 2014). 두 번

째로, 또 다른 학자들은 메시지 신뢰성(message 

credibility)의 인식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

다. 기존의 의견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가 그

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

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의도적으

로 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Fischer, Schulz- 

Hardt, & Frey, 2008; Lord, Ross, & Lepper, 

1979; Stroud, 2011). 마지막으로, 정보의 인지적 

처리 과정(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관점에서 선택적 노출 현상을 설명한 학자들도 있

다(Edwards & Smith, 1996; Smith, Fabrigar, & 

Norris, 2008; Ziemke, 1980). 즉, 자신의 신념과 다

른 정보를 처리할 경우, 많은 인지적 노력(cognitive 

resources)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쉽

게 처리할 수 있는 비슷한 정보들을 선호한다는 것

이다(Kim, 2015). 

한편, 대부분 연구들은 선택적 노출의 원인에 대

해서 이론적 가정을 통해 설명할 뿐, 실증적인 데이

터를 통해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즉,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현상의 검증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문

헌들이 대부분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연

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기사

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검

증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설명 요인, 인

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인식의 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

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

적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더 큰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이다. 페

스팅거(Festinger, 1957)가 언급한 심리적 불편함

(psychological discomfort)에 대하여 많은 연구

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 혹

은 자아 개념에 대한 위협(threat to self-concept)

으로서의 심리적 불안감(anxiety)으로 해석하여 

실증해 왔다(e.g., Aronson, 1969; Suinn, 1965; 

Menasco & Hawkins, 1978). 이는 개인의 특성

으로 갖는 불안 성향(trait)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Hawkins, 1972), 특정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 

상태(status)를 의미한다(Menasco & Hawkins, 

1978).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본인

의 의견과 상반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를 측정함에 있어 피실험자의 상태적 

불안감으로 정의하여 조작화하고자 한다(김진 , 

2015; 차배근, 2003).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인지 부조화 해소 가정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 1: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뉴스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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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인 반

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연구가설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

인 반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가 상반

되는 정보에 비해 더 믿을 만하게 인식되고, 그러한 

신뢰성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의 원인이 된다

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피셔와 그의 동료들

(Fischer, Fischer, Weisweiler, & Frey, 2010; 

Fischer, Jonas, Frey, & Schulz-Hardt, 2005; 

Fischer, Schulz-Hardt, & Frey, 2008)은, 수용자

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

보보다 더 긍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

문에 선택적 노출 경향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를 

“확증 정보 판단 과정(confirmatory information 

evaluation processes)”이라고 칭했다. 테버와 랏

지(Taber & Lodge, 2006)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

에서, 수용자들이 총기 규제 또는 차별 철폐 조치

(affirmative action) 관련 메시지를 선택할 때, 자

신의 신념과 상반되는 메시지를 더 비판적으로 평가

하는 “동기화된 회의주의(motivated skepticism)” 

경향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총기 규제 관련 이슈

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 연구에서(Taber & Lodge, 

2006), 피실험자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찬성 혹은 

반대)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

했고(“a prior attitude effect”, p. 757),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메시지를 반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a disconfirmation bias”, p. 

757), 다음으로 어떤 정보를 읽을 것인지 선택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선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a confirmation bias”, p. 

757). 결과적으로, 실험 이후 총기 규제 관련 이슈

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견은 더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 다(“attitude polarization”, p. 764).

이러한 문헌 결과들을 본 연구에 적용하자면, 원

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은 긍

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 것이

라고 예측된다. 그리고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에 상반되는 부정적인 기사를 선택하려는 선택

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원자력 발

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지지 집단은, 원자

력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높을

수록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메시지 신뢰성 가

정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

인 반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경우, 원자력 에

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는 선택적 노출과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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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수록, 원

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5: 원자력 발전 찬성 집단의 경우, 원자력 에

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는 선택적 노출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

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

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

한편, 수용자의 정보 추구 동기에 향을 미치는 조

절 변인들은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

다. 노블락ᐨ웨스터위크(Knoblock-Westerwick, 

2014)는 수용자의 사회 그룹(소수 집단 대 다수 집

단), 정치적 자아 개념(political self-concept), 그

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에 따라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높아짐을 밝혔다. 그 외에도 

수용자의 정치 성향(Iyengar et al., 2008; Messing 

& Westwood, 2012; Vraga, 2015), 추론 동기 성

향(Hart et al., 2009; 김미라·민 , 2014), 인지 욕

구 성향(need for cognition: Tsfati, & Cappella, 

2005), 태도의 강도(attitude strength: Brannon, 

2007), 정치 지식(Stroud, 2011; Taber & Lodge, 

2006), 그리고 선택할 정보의 수나 선택의 방식(순

차적 혹은 동시적) 등의 요인이 선택적 노출에 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수용자의 정치 

성향은, 가장 많이 연구된 조절 변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알센녹스와 동료들(Arceneaux et al., 

2013)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며,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

이 여론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촉진한다고 주

장했다. 이렇게 보수 정당 지지 집단이 보수적 미디

어를 더 많이 선택하고, 진보 정당 지지 집단이 진

보적 미디어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연구(Stroud, 

2007) 외에도,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보수 정

당 지지 집단에게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

구 결과들도 있다(Garrett, 2009; Iyengar et al., 

2008; Mutz, 2006; Nam, Jost, & van Bavel, 

2013; Vraga, 2015). 수용자 정치 성향의 조절 효

과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검

증하려는 본 연구에 특히 의미가 있다. 앞서 논의 

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 이슈는 보

수 혹은 진보의 정파성에 따라 지지 혹은 반대의 성

향이 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언론의 정파성에 따

라 상이하게 프레이밍되어 온 주제이기 때문이다

(신해정 외, 2012; 박진우 외, 2014). 이형민 외

(2015)는 1970년 후반 이후 “정부 주도의 원자력 

정책 추진, 시민 단체들의 반발, 지역 주민과 정부 

간 대립,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점철된 역사로 

인해”(237쪽) 국내 원자력 발전 이슈가 정치적 갈

등 담론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

련의 연구자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 은 원

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반면, 진보 진 은 원자력 발

전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언론

의 정파성에 따른 프레이밍 경향에도 향을 미쳤

다(신해정 외, 2012; 박진우 외, 2014). 예를 들어 

박진우 외(2014)는 201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 블

랙아웃 사고 이후 6개월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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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의 원자력 관련 보도 전체를 분석하 으

며, 각 매체의 성격 별로 보도 프레임과 기사 논조, 

취재원 활용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

으로, 보수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 발

전의 효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적 정

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 측

면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수용자의 실제 정

치적 성향이 원자력 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향 

역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봉훈, 그

리고 장정헌(2013)은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및 비용 인

식, 부정적 긍정적 감정, 그리고 수용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본인의 정치 성향

을 보수적이라고 응답할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인식과 긍정적 감정, 수용성은 증가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 인식과 부정적 감정은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

답자들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 다. 이렇듯 

원자력 에너지 관련 이슈가 언론과 개인의 정파성

에 따라 상이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있어 수용자의 정치적 성

향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흥미로운 연구 주

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

의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기사들에 대한 선택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

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은 선택적 

노출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방법

실험 설계와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앞서 기술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들을 탐

색하기 위해서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

를 실행하 다. 주요 독립 변인은 원자력 발전에 대

한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며 주요 종속변인은 원자력 발

전 효용 기사를 읽은 후의 불안감, 메시지 신뢰도, 

그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 경향(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이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

전에 대한 참여자의 이슈 관심도는 통제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

상으로, 전문 설문 기관을 통해 모집됐다. 1,000명

의 이메일로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설문 사이

트 링크가 발송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총 180

명 중 남성의 비율은 54.4% 으며, 연령 분포는 

20대 22.2%, 30대 26.7%, 40대 23.3%, 50대 

27.8% 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여자는 먼저 여러 사회 이슈

들에 대한 관심도와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사전

노출 질문들(pre-exposure questions)에 답하

다. 원자력 이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곧바로 관련 

기사를 읽을 경우, 이후 답변에 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여러 사회 이슈들(다문화 확산, 원자력 

발전, 복지 정책 확산, 환경보호 정책 강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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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함께 응답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국가에

너지포럼 관련 기사를 읽고, 그와 관련한 질문들에 

답하 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후, 다음 화면에

서는 원자력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

과 리드 문장이 주어졌으며, 참여자들은 더 읽고 싶

은 기사 총 5편을 선택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참

여자의 미디어 사용과 정치 성향, 사회 인구학적 변

인들을 측정하 다. 마지막 화면에는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감사의 인사가 나

오도록 하 다.

실험 자극물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기사 작

성을 위해서, 실험 일정 직전에 개최된 국가에너지

포럼을 보도하는 가상의 기사가 제작되었다. 기사

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국가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현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원 중 하나로서의 원자력이 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

나로 보도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환경적 

효용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이 제작되었다. 다섯 편이 원

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

으며(“온실가스 감축 위해 원전 필요”, “[이젠 원자

력이다] 프랑스 전력 80% 원전에 의존”, “4세대 원

전, 한국이 독창적인 기술 개발 선도”, “한울원전 국

내 원자력 발전량의 28.3%… ‘안전 이상 무’”, “원

전에서 국가 미래에너지 답 찾은 체코, 프랑스… 저

탄소 대응”), 다섯 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 다(“원전 반대 그룹, 원전 

문서 등 추가 공개”, “그린피스, 고리원전서 원전 반

대 기습시위”, “폐원자로 해체 쩔쩔매는 일본… 원

자로 더 짓겠다는 한국에 경종”, “녹색당, 덕원전 

반대 활동 개시”, “‘안전 한국 답은 탈핵’ 현수막 들

고 고공 시위하는 그린피스”). 헤드라인과 리드문

장은 기존 매체에 실제로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하

여 작성되었으며, 주제나 분량이 미칠 수 있는 향

을 통제하기 위해 기사들 간에 최대한 균형이 이뤄

지도록 하 다. 열 편의 헤드라인과 리드문장은 동

시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제시되었으며, 제시 순

서는 참여자마다 무작위로 변경되도록 설정됐다.

변인 측정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

실험 자극물 기사를 읽기 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에 대한 기존 태도를 측정하 다. “우리나라의 현

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

는 문장에 5점 척도 리커트 스케일로 참여자의 태

도를 표시하게 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다(M ＝ 3.13, SD ＝ 1.28). 1과 

2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반

대 집단(80명)으로, 4와 5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원

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지지 집단(100명)으로 분류

됐다.

원자력 발전 이슈 관심도

실험 자극물 기사를 읽기 전, 원자력 발전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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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 관심도를 측정하 다. “나는 원자력 발

전 이슈에 관심이 많다”라는 문장에 5점 척도 리커

트 스케일로 참여자의 관심도를 표시하게 했다(박

웅기, 2013).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

렇다” 다(M ＝ 3.37, SD ＝ .98).

불안감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한 자극물 기사를 읽

은 후,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불안의 감정을 느꼈다”

라는 문장에 5점 척도로 참여자의 감정을 표시하게 

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다(M ＝2.76, SD ＝ 1.07). 

메시지 신뢰도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한 자극물 기사에 대

한 참여자의 메시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

지 문항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확하다/정

확하다’, ‘신뢰할 수 없다/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믿을 만하다’. 세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

을 사용하 다(Cronbach α ＝ .91, M ＝ 3.03, 

SD ＝ .94). 

선택적 노출 

참여자들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 구체적

으로 “선택적 노출” 변인은 기존의 선택적 노출 문

헌을 기반으로 측정하 다(김미라·민 , 2014).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10개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이 중 가장 읽고 싶

은 기사 5편을 선택하도록 하 다. 10편 중 5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

으며, 나머지 5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 다. 

즉, 참여자들에게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이 주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추가적으로 더 읽고 싶은 기사 총 5편

을 선택하 다. 기사 한 편당 1점을 부여하 으므

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기사 선택’(M ＝ 

2.45, SD ＝ 1.26) 과 ‘부정적 기사 선택’(M ＝ 

2.55, SD ＝ 1.27) 이 각각 최소 0점에서 5점의 범

위를 가졌다. 

피험자의 선택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기록됐

으며, 개인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기사를 선택한 

경우 “선택적 노출”로 코딩했다.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

인 기사를 선택한 경우, 혹은 원자력 발전 지지 집

단에 속한 개인이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

를 선택한 경우, 선택적 노출로 코딩했다(김미라·

민 , 2014). “선택적 노출” 변인 역시, 최소 0점에

서 5점의 범위를 가질 수 있었다(M ＝ 3.17, SD 

＝ 1.07). 

정치 성향

참여자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나의 성향은 

_____적이다”라는 문장에 7점 척도로 답변하게 하

다. 1은 “보수”, 7는 “진보” 다. 1, 2, 3을 선택

한 참여자들은 보수 성향 집단(51명)으로, 4를 선

택한 참여자들은 중도 성향 집단(72명), 5, 6, 7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진보 성향 집단(56명)으로 분

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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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긍정

적 혹은 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할 때, 참여자들의 기

사 선택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과 지지 집단별로 나눠,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통해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

다. 먼저,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경우, 기존의 태

도와 일치하는 부정적 기사(M ＝ 3.30, SD ＝ 

1.20)를 긍정적 기사(M ＝ 1.70, SD ＝ 1.20)에 

비해 더 많이 선택했다 [t (79) ＝ 5.93, p ＜ 

.001]. 반면,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우, 기존

의 태도에 부합하는 긍정적 기사(M ＝ 3.07, SD 

＝ .93) 를 부정적 기사(M ＝ 1.93, SD ＝ .93)에 

비해 더 많이 선택했다 [t (98) ＝ 6.04, p ＜ 

.001]. 즉, 두 집단 모두 기존의 태도에 부합하는 기

사들을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 다.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기

사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연구가설 1>),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자 더 큰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연구가설 

2>)이라고 가정하 다. <연구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심리적 불안감이었다. 검정 결과, 반대 

집단(M ＝ 3.05, SD ＝ 1.16)과 지지 집단(M ＝ 

2.53, SD ＝ .94)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t (178) ＝ 3.33, p ＜ .001]. 즉, 원

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원

자력 발전 반대 집단이 지지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

으로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을 독

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종

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 스코어 다. 검정 결과, 반

대 집단(M ＝ 3.30, SD ＝ 1.21)과 지지 집단(M 

＝ 3.07, SD ＝ .94) 간에 선택적 노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 (177) ＝ 1.4, 

p ＞ .05]. 그러므로 <연구가설 1>은 지지된 반면,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다음 가설들은 메시지 신뢰도 문헌에 기반하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

력 에너지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메시

지 신뢰도가 더 낮을 것이고(<연구가설 3>), 이러

한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 경향에 향을 미칠 

것(<연구가설 4>, <연구가설 5>)을 가정하 다. 

<연구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메시지 신뢰도 다. 검정 결과, 반대 집단

(M ＝ 2.45, SD ＝ .86)과 지지 집단(M ＝ 3.49, 

SD ＝ .7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t (178) ＝ 8.83, p ＜ .001]. 즉, 원자력 

에너지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에 대해서, 원자력 발

전 반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지지 집단에 비해

서 더 낮은 경향을 보 다. 

<연구가설 4>를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1, No.4, Aug, 2017 67

반대 집단에 대하여 회귀 검정(regression test)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 고, 종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이었

다. 검정 결과, 메시지 신뢰도와 선택적 노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djusted R 2 ＝ .168, F (1, 78) ＝ 16.99, p ＜ 

.001, ß ＝ －.423, t ＝ －4.121(p ＜ .001)].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

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

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

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대하여 같은 변인으로 회귀 검정을 시

행했다. 검정 결과, 메시지 신뢰도와 선택적 노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즉,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

우,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에 대한 신뢰

도와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 경향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3>과 <연

구가설 5>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4>는 기각되

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는 원자력 발전에 대

한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

출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이

를 위해서 원자력 태도와 정치적 성향 두 변인을 독

립 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시행

Figure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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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종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이었으며,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공변량(covariate)으

로 통제됐다. 검정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F (1,172) ＝ 1.24, p ＞ .05, η2 ＝ .01]와 정치

적 성향 [F (2, 172) ＝ .14, p ＞ .05, η2 ＝ .002] 

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2, 172) ＝ 3.10, p ＜ .05, η2 ＝ .04]. 

<Figur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보 성향 

개인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높은 반면(M ＝ 3.50, SD ＝ 1.22), 지지 

집단에서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M ＝ 2.87, SD ＝ .95). 보수 성향 개인들의 경

우 이러한 패턴은 반대로 바뀌었다. 즉, 보수 성향 

개인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낮은 반면(M ＝ 2.85, SD ＝ 1.14), 지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M ＝ 3.29, SD ＝ 1.01). 중도 성향 개인들의 경

우, 패턴은 진보 성향 개인들과 유사했으나, 반대 

집단(M ＝ 3.29, SD ＝ 1.20) 대 지지 집단(M ＝ 

2.97, SD ＝ .83)의 차이가 진보 성향에 비해 적었

다. 즉, 원자력에 대한 기존 태도가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경우(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을 반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을 

지지하는 경우),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원자력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진보 성향의 개

인이 원자력을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

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양분화된 정책 이

슈인 원자력 발전 분야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

적 노출 현상을 탐색했다. 선택적 노출에 관한 다수

의 문헌이 주로 정치, 선거 분야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연구한 것에 비

해,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연구를 통해 수용자의 

기존 태도가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

다. 또한, 선택적 노출의 원인으로 설명되어 온 두 

요인(인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인식)의 향을 

실증적 데이터로 탐색하 으며,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조절 변인 효과를 검

증하 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택적 노출 문헌을 한 

단계 확장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 결정에 있어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발

견했다. 즉,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

정적 기사들이 주어졌을 때, 실험 참여자들은 원자

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러한 경향은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과 지지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있어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살펴

본 초기 서베이 연구(이형민 외, 2015)를 실제 온라

인 실험을 통해 실증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의 심리적 메커니즘

을 탐색하고자, 두 가지 관점(인지 부조화 해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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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신뢰성 인식 차이)에서 참여자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분석했다. 먼저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

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연구가설 

1>),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더 큰 선택

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연구가설 2>)이라고 가정

하 다. 실험 결과,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원자력 발전 반

대 집단이 지지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

감을 느꼈으나, 이러한 불안감의 차이가 직접적으

로 선택적 노출의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원자

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우, 반대 집단에 비해 불안

한 감정을 덜 느끼기는 했으나 반대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선택

적 노출이 단지 부정적 감정 해소라는 하나의 원인

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변인들의 향을 받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기인함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또 다른 변인, 메시지 신뢰

도 인식의 향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

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메시지 신뢰도가 더 낮

을 것이고(<연구가설 3>),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 경향에 향을 미칠 것(<연구가설 4>, 

<연구가설 5>)이라는 가정이었다. 실험 결과, 원

자력 에너지의 효용 강조 기사에 대해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지지 집단에 비해서 

더 낮았다(<연구가설 3> 지지). 즉, 원자력 발전 반

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

다. 또한 이렇게 낮은 메시지 신뢰도는 반대 집단

의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가설 4> 지지).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

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후 원

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

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인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상반되는 정보는 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정보 판단 과정”(Fischer & Greitemeyer, 

2010) 혹은 “동기화된 회의주의”(Taber & Lodge, 

2006) 경향은 이어지는 기사 선택에 있어서 선택

적 노출의 경향을 증가시켰다. 반면, 메시지 신뢰

도 인식과 선택적 노출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원자력 효용 강조 기사에 대해, 원자력 발전 지

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반대 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러한 높은 메시지 신뢰도는 지

지 집단의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효용성(utility) 동기의 

차이에 기인했을 수 있다. 자신의 의견에 상반되는 

기사를 읽은 경우, 그 기사가 믿을 수 없고 부정확

하다고 느낄수록 그에 상반되는 기사들에 대한 효

용성 동기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기사를 읽은 경우, 그 기

사에 대한 신뢰도에 상관없이 굳이 더 비슷한 기사

들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정보의 효용성을 인지하는 정보 선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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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국 수용자의 가치와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의도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이종혁(2009)의 주

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결과는 긍정적인 생

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Kanouse & Hanson, 1972; 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로도 

설명될 수 있다. 부정성 효과 문헌에 따르면, 긍정

적인 감정, 생각, 혹은 사건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

정, 생각, 혹은 사건이(동일한 강도를 가졌다고 가

정했을 때) 개인의 인지나 행동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경향이 있다. 선거 관련 연구에 있어서, 후보

자에 대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의해 유

권자가 향을 많이 받는 것 역시 이러한 부정성 효

과로 설명되어 왔다(Klein, 1991, 1998). 본 연구

의 경우, 원자력 발전 원자력 효용 기사를 읽은 후 

경험한 부정적 생각(낮은 신뢰도 인식)이, 지지 집

단이 경험한 긍정적 생각(높은 신뢰도 인식)보다 

이후 기사 선택에 더 큰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선택적 노출 현상에 있어서 메시지 신뢰도 인식

의 역할은, 정보 효용성 동기와 부정성 효과 측면에

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

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

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개인의 정파적 성

향과 일치하는 경우(즉, 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

력 발전을 반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

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경우), 선택적 노출이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의 정파적 성

향과 일치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관련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즉, 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발전

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즉,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

이 지지하는 정파의 주류적 방향과 일치할 경우, 기

사 선택에 있어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적 선호도

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치 성향

과 정책 태도가 부합할 경우, 의견의 강도(Krosnick 

& Petty, 1995)가 더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 브랜

넌과 그의 동료들(Brannon, Tagler, & Eagly, 

2006)은 사형제도, 국제 분쟁, 낙태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 선택에 있어서, 기존 태도의 강도가 강한 

그룹에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냄

을 발견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보면, 원

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가 정파적 흐

름과 일치할 경우 더 강한 의견 혹은 확신적 태도

(attitudinal confidence: Sawicki et al., 2000)

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

될 경우, 선택적 노출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자신의 의견이 정파의 주류적 방향에 의해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태도의 강도나 확신도가 감

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태도 양가성

(attitudinal ambivalence) 혹은 양면 가치 태도

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양면 가치 태도는 하나의 대

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나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

는 상태(Thornton, 2011), 즉 개인의 내적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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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상충 현상을 일컫는다(이진명·나종연, 

2016). 크레이그와 그의 동료들(Craig, Martinez, 

Kane, & Gainous, 2005)은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

질 수 있다고 하면서, 낙태 이슈에 대한 태도 양가

성을 수용자의 개인적 의견과 정치적 태도 간의 가

치 상충으로 설명하 다. 사위키와 그의 동료들

(Sawicki et al., 2013)은 이러한 양면 가치 태도

와 선택적 노출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관련 지식

이 높을 경우에 양면 가치 태도가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 경향이 낮아짐을 발견했다. 이는 개인이 내적 

가치가 상충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들도 접하고자 선택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awicki et al.,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위키 외(Sawicki 

et al., 2013)의 주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될 경우 내적 가치가 상충되는 양면 가

치 태도를 형성했을 수 있고, 이렇게 상충되는 양면 

가치 태도를 해소하고자 자신의 의견과 상반된 정

보들을 선택했을 수 있다. 정책 의견에 대한 수용자 

태도의 강도와 양가성이 관련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에 미치는 향은, 다양한 정책 이슈를 대

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 관련 문헌을 확장하는 이론

적 공헌뿐 아니라,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 습득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PR 실무자들을 위

한 실무적 함의도 제시한다.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조직 혹은 사회 주체들이 담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

론의 장에서(김 욱, 2012), 서로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차이의 간극을 줄이고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 중심 PR 커뮤니케이션(consensus-oriented 

public relation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이형

민 외, 2015). 원자력 발전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

해 양분된 의견이 형성된 경우, 수용자가 자신의 의

견에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하고 그

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선택적 노출이 심화된

다면 균형 잡힌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한 민주적 

숙의(deliberation)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PR 실무자들은 수용자들이 편향된 프레

임에 선택적으로 노출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상이하게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정교한 소통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수용자가 본인의 의견

과 상반되는 기사를 읽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

끼고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

와 상반되는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강해짐을 볼 수 있었다. 논란이 되

는 이슈에 대한 기사 혹은 메시지의 경우, 그 메시

지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신뢰도가 향후 수

용자의 기사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R 실무자는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논란

의 여지가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 메시지를 개발할 

때, 전문가 인용, 통계 수치 제공 등 객관적이고 사

실 중심의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메시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록 원자력 발전 이슈가 정치적 쟁점

으로서 언론의 정파적 프레임에 의해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듯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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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치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나 기사 선택 성향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

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되는 그룹도 존재했으며, 그

러한 경우 선택적 노출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렇게 수용자의 내적 가치들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정책 이슈의 경우, 상충되는 가치 태도를 가지

고 있는 수용자들을 주요한 타깃 공중으로 설정하

여, 세분화된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있는 진보 성향의 수용자들에게는, 진보적 가치

와 공명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측면(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 특성, 민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

한 원자력 정책 결정 강조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 이슈의 경

우, 해당 이슈가 단순히 보수 혹은 진보의 양분화된 

정치적 쟁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경제·환

경·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고려

하여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책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세분화된 공중에 접근하거나 정교하게 맞

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언론 등 대중매체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PR 실무자들은 언론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Shoemaker, 1991) 과

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양

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세분화된 공중과 직접 소

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 혹은 

원자력 유관 기관의 웹사이트나 다양한 소셜 미디

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공중에게 빠르

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다각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 기존에 원자력 유관 기관들이 대국민 홍보를 위

해 정파적 방향이 일치하는 언론 매체들을 중심으

로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중심의 활동에 치중해 왔

다면, 이제는 공중의 다양한 성향과 인식을 이해함

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한 쌍방향 소통 전략을 세

울 필요가 있다. 즉, “원자력 발전 찬성 혹은 반대”

라는 경직된 정치적 결정으로서 고착된 틀을 벗어

나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정책 이

슈임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의견 교환

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합의 중심 PR커뮤니케이

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후속 연구

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 및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은 참여자들이 기사의 제목과 리드문장을 

보고 결정한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 으며, 참

여자들이 선택한 기사들은 실제 제공되지 않았다. 

후속 실험에서 참여자가 선택한 기사들을 실제로 

읽게 한다면, 일련의 선택적 노출 문헌에서와 같

이(Knoblock-Westerwick, 2014) 기사별 노출 

시간의 차이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택적 

노출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이나 조절 변인뿐 

아니라, 선택적 노출에 의해서 향을 받는 종속 변

인들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택

적 노출을 통해 관련 기사들을 읽은 후 참여자들의 

기존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선택적 노

출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연

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보 효용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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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양면 가치 태도 등의 개념이 실제 실험에서 

측정 및 분석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현상에 있어 상기 개념들의 향 가능성이 본 실험

을 통해 입증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 한 

측정과 실험 설계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어진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를 읽은 후 수용자의 감정적(불안

감), 인지적(메시지 신뢰도) 반응이 향후 관련 기사 

선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많은 선택적 노출 연구가, 기사 제목에 대

한 수용자의 인지 부조화를 선택적 노출의 원인으

로 분석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본인이 실제 읽은 

기사에 대한 반응이 향후 이어지는 관련 기사들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에 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

했다. 이는 기사 검색이 용이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고 소비, 확장해 나가는 현실

을 반 한 것이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보다 

확장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 기사와 그에 딸

린 댓글들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인지적 반응이 

이후 관련 기사들 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또한 동일한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뉴스 매

체 성향(보수 혹은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원 

효과(message source effect)가 선택적 노출 과

정에서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등을 탐색함으

로써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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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exposure refers to the tendency of individuals to choose information that matches 

their existing attitudes or beliefs and to avoid information that does not. This study examined 

public’s tendency of selective exposure to nuclear-related information by letting individuals 

read a news article that emphasizes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and then asking them select 

additional (positive or negative) news articles to read. As a result of online experiments, 

participants (N ＝ 180) tended to prefer articles that matched their existing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in Korea (support or opposition). These selective exposure tendencies 

appeared in both the nuclear support group and the opposing group.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selective exposure by analyzing participants’ tendency to 

select articles from two perspectives: (a) cognitive dissonance, and (b) difference in perceived 

message credibilit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ndividuals in the opposition group showed 

the greater tendency of selective exposure as they had lower credibility perception of the news 

article they read. Finally, this study fou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ticipants’ prior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opposition vs. support) and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vs. moderate vs. liberal) on selective exposure to news articles on nuclear powe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experi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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